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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 다녀온 후 홈런 날린 김재환…이승엽 감독 "두산에 좋은 영향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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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22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5 KBO리그 두산 베어스 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 9회초 투아웃 두산 김재환이 솔로 홈런을 치고 있다. 2025.04.22.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김희준 기자 =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의 이승엽 감독이 거포 김재환의 홈런에 반가운 마음을 드러냈다. 

이 감독은 23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2025 신한 쏠뱅크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를 앞두고 "김재환이 2군에 다

녀와서 중요한 경기였는데, 홈런에 안타까지 쳐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재환은 지난 22일 고척 키움전 이전까지 15경기에서 타율 0.200(55타수 11안타) 1홈런 6타점으로 부진했고, 결국 지난

11일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2군으로 내려가 재정비 시간을 거친 김재환은 11일 만인 지난 22일 1군에 복귀했다. 



복귀 직후 5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한 김재환은 4타수 2안타 1타점 2득점으로 부활 기미를 보였다. 

특히 두산이 3-5로 추격한 9회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우월 솔로 홈런을 터뜨렸다. 키움 우완 투수 주승우의 3구째 시속

149㎞ 투심 패스트볼을 노려쳐 오른쪽 담장을 넘겼다. 

시즌 2호 홈런이다. 지난달 27일 KT 위즈전 이후 26일 만에 대포를 가동했다. 

이 감독은 "팀이 아쉽게 패했지만 김재환의 홈런으로 1점 차까지 따라갈 수 있었다"며 "김재환의 타격은 다른 선수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어제 마지막 타석에서 홈런을 쳐서 오늘 경기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이날 두산은 내야수 박준순과 투수 최종인을 1군 엔트리에서 빼고, 이날 선발 투수로 예고한 김유성과 내야수 오명진을 등록했

다. 

2025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전체 6순위, 야수로는 1순위로 지명을 받아 두산 유니폼을 입은 박준순은 1군에서 4경기

를 경험한 뒤 다시 2군으로 향했다.

박준순은 6타수 1안타, 타율 0.167을 기록했다. 

이 감독은 "야수 1순위인데 말이 필요가 있겠나. 좋은 선수"라면서 "경험이 쌓이면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퓨

처스(2군)리그에서 경기를 더 많이 해야 한다. 프로 선수들 공을 치고 경험하면 지금보다 더 성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nxij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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